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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환율 강세를 두고 수출이 위험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등 말들이 많다.

특히, 경제신문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원화 강세가 과거에 비해 국내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까지 부진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벌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초 1155.8원으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16일 1024원으로 11.4%, 원/엔 환율은 

1051.8원에서 1008.7원으로 32.8%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외환 전문가 대부분은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 

100엔당 1000원 등 <1000-1000> 환율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화환율은 IMF 위기 때 급격히 상승한 후 200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4-2007년에는 원/달러가 1195원에서 

936.1원으로 4년간 21.7%, 원/엔은 1117.3원전에서 828.3원으로 25.8% 급등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나 국민소득 증가, 물가 안정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원화 강세 현상은 수출이 원활하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돼 있으며 투기적 외

환거래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위적 환율방어 정책을 통

해 환율조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원화 강세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전

문가들이 예상한대로 <1000-1000> 시대가 도

래할 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국내 제조업 전반

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인위적 조작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신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면 생산-투자-고용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인위적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왜곡 현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소비 위축이나 세월호 사고 여파는 원화 강세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

면 원자재 수입단가가 하락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원화 강

세를 바탕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은, 재벌기업 대부분이 마찬가지이나, 원화환율이 달러당 1100원 안팎으로 초약세 행진을 지속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양호한 양 범용제품 신증설이라는 무모한 투자를 지속한 결과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중동산 공세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원화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린 결과로, 환율조작을 잘못하면 결국 국내 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백송칼럼

원화환율, 
인위적 조작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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